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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작업
치료사 138명과 작업치료과 재학생 95명이다. 대상자들에게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작업기초능력에 대한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작업치료사와 재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요하다고 나
타났고, 자신 또한 소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작업치료과 재학생 집단에서 기술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나타났지만 가장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작업치료사로써 실제 직무수행
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가직무능력표준, 우선순위, 작업치료사,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occupational therapists`s vocational core 
competency. Study subjects were 138 occupational therapists and 95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and they participated in the survey about the vocational core ability to confirm the factors 
about the vocational core ability. As the results of these, both occupational therapists and university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felt the need for vocational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were found to be important, and that they 
also possessed them. However, only in the group of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showed 
that technical skills were important, but they did not possess the mos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urriculum that can collect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various skills necessary for 
actual vocational performance as the occupational therapist.    

Keyword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Occupational Therapist, Priority, Vocational core 
competence, Job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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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은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
관으로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재상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기반
으로 한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포
함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2]. NCS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업에 상관없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능력으로, 10가지의 대분류와 34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어진다[3][4]. 이러한 영역들은 각 대학에
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며, 대학과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
록 기여한다[5], 이에 따라서, 이미 외국의 다양
한 대학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직업기초능력을 포
함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
다[6][7][8].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실
제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대
학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의 향상에 적절한 학습
방법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9]. 이러한 교
육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10].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병 등의 증가로 보
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
면서, 보건의료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각 대학에서는 보건전문인력을 효
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11].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과의 의사소통능
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
며, 응급상황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
어 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산업체에서 요구되
는 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기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보건의료전문가
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위생사를 대상
으로 한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우선순위분석
[13], 안경사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14], 
언어치료사와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

요도 인식 비교연구[15],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
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등력 요소에 관한 
연구[16]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직무
와 관련된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
구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작업치료사와 작업치
료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
와 소유도에 관한 연구도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
하여 현재 대학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
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정에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총 233명이며, 전북, 충청지역의 
작업치료사 138명과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95명으
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작업치료
사의 경우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하며, 작업치료
사로써 근무 중인 자로 하였다. 작업치료학과 재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작업치료사와 작업
치료학과 재학생 모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는 서면으로 제공 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는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참여
되었으며, 25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지 않고, 설문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미 기재항목이 있
는 총 24명의 응답은 응답내용의 부적절함으로 
본 연구의 참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총 233부
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본 연구기간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06월 
22일까지이며, 총 4주간 진행되었다.     

2.2 직업치료능력 조사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조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근거한 10개의 대분류와 34개의 소분류
를 근거로 구성되었다. 이에, 각 항목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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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Sex
Male 42(30.4)
Female 96(69.6)

Age (yrs)

25 below 27(19.6)
26-30 61(44.2)
31-35 37(26.8)
36-40 12(8.7)
41 above 1(0.7)

Career (yrs)

3 above 43(31.2)
3-5 39(28.3)
6-10 44(31.9)
11-15 10(7.2)
16 above 2(1.4)

Work organization

University hospital 14(10.1)
Rehabilitation and long-term care hospital 104(75.4)
Public health center 2(1.4)
The others 18(13.0)

Therapy part
Adults 105(76.1)
Children 30(21.7)
The others 3(2.2)

Graduations
3 year bachelor’s degree 41(29.7)
4 year bachelor’s degree 81(58.7)
Master’s degree 16(11.6)

Table 1.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therapist (n=138)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소유한 항목을 각각 
3 항목씩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부적으로, 작업치료사에 대한 설문항목은 총 19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 특성은 6 항목, 직
업기초능력은 13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작업치료
학과 재학생에 대한 설문항목은 총 18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 특성은 5문항, 직업기초능력
은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별 설문은 온
라인 설문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은 실제 
직업치료능력에 관련한 강의경력이 있고, 본 연구
의 연구자인 작업치료과 교수 2인에 의해 실시되
었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항목과 목적, 내용에 대한 
구두설명과 안내문을 통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
였으며, 이를 이해하도록 한 후 진행하였다. 

2.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SPSS 18.0 ver.을 이용하였으며,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필요성, 중요도 및 소유도에 대한 분석은 기술통
계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1.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138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
이 42명(30.4%), 여성이 69명(69.6%)으로 나타
났다. 연령별로 26세에서 30세까지 37명(61.0%)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1세에서 35세
까지 37명(26.8%), 25세 이하 27명(19.6%), 41
세 이상은 1명(0.7%) 순으로 나타났으며, 41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치료경력은 
6년에서 10년이 44명(31.9%)으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으며, 3년 미만 43명(31.2%), 3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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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Sex
Male 26(27.4)
Female 69(72.6)

Grade

1st 37(38.9)
2nd 21(22.1)
3rd 34(35.8)
4th 3(3.2)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83(87.4)

12(12.6)Dis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Experience 39(41.1)
None 56(58.9)

Employment organization hope

University hospital 37(38.9)
Rehabilitation and long-term care hospital 19(20.0)
Public health center 25(26.3)
Community welfare center 1(1.1)
Nursing home 2(2.1)
The others 11(11.6)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n=95)

5년 39명(28.3%), 11년에서 15년 10명(7.2%), 
16년 이상 2명(1.4%) 순으로 나타났고 16년 이
상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근무기관은 재활, 요양병원이 104명(75.4%)으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타 근무처 18
명(13.0%), 대학병원 14명(10.1%), 보건소 2명
(1.4%) 순으로 나타났고, 보건소가 가장 낮은 분
포를 보였다. 작업치료사로서 치료를 담당하는 대
상은 성인이 105명(76.1%)으로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였으며, 소아는 30명(21.7%), 기타 3명
(2.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에서 가장 낮은 분
포를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최종학력은 4년재 졸
업이 81명(58.7%)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
며, 3년재 졸업 41명(29.7%), 석사졸업이상 16명
(11.6%) 순으로 나타났고, 석사졸업 이상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1.2.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95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
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성별의 경
우 남성 26명(27.4%), 여성 69명(72.6%)으로 나
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37명(38.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학년 34명(35.8%), 

2학년 21명(22.1%), 4학년 3명(3.2%) 순으로 나 
타났고, 4학년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전공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83명(87.4%), 불만족이 12
명(12.6%)으로 나타났고, 만족에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다. 실습에 대한 경험유무는 실습경험이 
없는 경우 56명(58.9%),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39명(41.1%)으로 나타났고, 실습 경험이 없는 경
우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재학생들의 희
망취업지의 경우 대학병원이 37명(38.9%)으로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보건소 25명(26.3%), 
재활, 요양병원 19명(20.0%), 기타 11명(11.6%), 
요양원 2명(21.0%, 복지관 1명(1.1%) 순으로 나
타났고, 복지관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2.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필요성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작업치료사의 경우 필요함
이 133명(96.4%), 필요하지 않음이 5명(3.6%)으
로 나타났고,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경우 필요함
이 87명(91.6%), 필요하지 않음이 8명(8.4%)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모
두 필요함이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작업치료사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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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ecessity N(%)

Occupational therapist
Need 133(96.4)
Not need 5(3.6)

students majored occupational therapy
Need 87(91.6)
Not need 8(8.4)

Table 3. The necessity of vocational core competence education

Rank
Occupational therapist

Importance N(%) Possession N(%)

1 Communication skills 106(25.6) Communication skills 110(26.6)

2 Interpersonal skills 85(20.5) Interpersonal skills 80(19.3)

3 Problem solving skills 71(17.1) Problem solving skills 65(15.7)

4 Vocational ethics 43(10.4)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44(10.6)

5 Self development ability 37(8.9) Vocational ethics 35(8.5)

6 Technical skills 29(7.0) Self development ability 25(6.0)

7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25(6.0) Technical skills 22(5.3)

8 Information ability 16(3.9) Information ability 18(4.3)

9 Resource management ability 2(0.5) Resource management ability 12(2.9)

10 Math skills 0(0.0) Math skills 3(0.7)

Table 4. The Importance and possession level of occupational therapist

3.3.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 및 소유도 

  
  3.3.1. 작업치료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10가지 직업기
초능력 중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과 자신의 
소유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응답결과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으로 응
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능력 
106명(25.6%)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85명(20.5%), 3순위 문제해결능력 71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는 직업윤리능력 43명
(26.6%), 5순위 자기개발능력 37명(8.9%), 6순위 
기술능력 29명(7.0%), 7순위 조직이해능력 25명
(6.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순위 
정보능력 16명(3.9%), 9순위 자원관리능력 2명
(0.5%), 10순위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응
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 능력 
11명(26.6%)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80명(19.3%), 3순위 문제해결능력 65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는 조직이해능력 44명

(10.6%), 5순위 직업윤리능력 35명(8.5%), 6순위 
자기개발능력 25명(6.0%), 7순위 기술능력 22명
(5.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순위 
정보능력 18명(4.3%), 9순위 자원관리 능력 12명
(2.9%), 10순위 수리능력 3명(0.7%) 순으로 나타
났다.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과 소유하고 있
는 항목은 1-3순위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4순위부터 7순위까지는 항목은 동일하였지만 항
복에 대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3.3.2.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10가지 직업기
초능력 중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에게 중요한 항목
과 자신의 소유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답결과 작업치료사에게 중
요한 항목으로 응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능력 79명(27.7%)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61명(21.4%), 3순위 문제해결능력 
58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 기술능력 
25명(8.8%), 5순위 직업윤리능력 23명(8.1%), 6
순위 정보능력 15명(5.3%), 7순위 자기개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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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Occupational therapist

Importance N(%) Possession N(%)
1 Communication skills 79(27.7) Communication skills 68(23.9)
2 Interpersonal skills 61(2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67(23.5)
3 Problem solving skills 58(20.4) Problem solving ability 37(13.0)
4 Technical skills 25(8.8) Vocational ethics 25(8.8)
5 Vocational ethics 23(8.1) Self development ability 25(8.8)
6 Information ability 15(5.3)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21(7.4)
7 Self development ability 13(4.6) Information ability 14(4.9)
8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bility 8(2.8) Resource management ability 13(4.6)
9 Resource management ability 3(1.1) Math skill 10(3.5)
10 Math skill 0(0.0) Description ability 5(1.8)

Table 5. The Importance and possession level of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students

13명(4.6%)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
순위 조직이해능력 8명(2.8%), 9순위 자원관리능
력 3명(1.1%), 10순위 수리능력 0명(0.0%) 순으
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응
답의 분포가 가장 높은 1순위는 의사소통능력 68
명(23.9%)으로 나타났고, 2순위 대인관계능력 67
명(23.5%), 3순위 문제해결능력 37명(13%) 순위
로 나타났다. 4순위 직업윤리능력 25명(8.8%), 5
순위 자기개발능력 25명(8.8%), 6순위 조직이해
능력 21명(7.4%), 7순위 정보능력 14명(4.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순위로, 8순위 자원관
리능력 13명(4.6%), 9순위 수리능력 10명(3.5%), 
10순위 기술능력 5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에세 중요한 항목과 소유하고 있는 
항목은 1-3순위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4
순위부터 7순위까지 항목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4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항목과 순위가 다
르게 나타났으며, 기술영역은 작업치료사에게 중
요한 항목 4순위로 나타났지만 소유하고 있는 항
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능력은 소유하고 
있는 항목 10순위로 나타났지만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4. 고 찰

  NCS 직업기초능력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공통
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10가지의 대
분류와 34개의 소분류로 구분된다[3]. 이를 활용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
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임상
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138명과 작업치
료학과 재학생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우선순위로 중요도와 소유도를 조사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한 가지의 직업만을 
가지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
에 전 생애를 걸쳐 자신의 직업기초능력을 관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7]. 이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학생들의 직업
기초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단순히 취업준비를 
위한 부분만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18].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수행의 어
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로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
는 사회적 요구도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19]. 또한, 넓은 업무범위와 대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료 작업치료
사 및 의료인과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환자의 가
족 등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적극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20].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분석결과,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모두 직업기
초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NCS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능력, 대인
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다
양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지지된다[5][21][22]. Lee[12]는 연구



Vol. 38, No. 1 (2021)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 우선순위 조사연구   7

- 214 -

에서 재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작업치료사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고하였으며, Kim et 
al.[23]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서비스 제
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사소
통능력이 뛰어날수록 다른 항목의 능력도 우수하
게 된다고 하였다. Shin & Park[24]의 연구에서
도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실제로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
하며, 취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였다. 
  이에 반해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한
다고 보고하였다[5][2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에 대한 중요성
이 낮다는 부분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Lee[12]의 연구에 근거하여, 작업치료사의 
직무 특성상 환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
는 기술적인 능력이 요구되며, 다른 분야의 전문
가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이 중요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작업치료
학과 재학생의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
도와 소유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업치료사와 작
업치료학과 재학생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중
요도와 소유도의 1-3순의의 분석결과는 동일하였
다. 하지만, 중요도의 경우 항목은 동일하였지만,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고, 수요도의 경우 항목과 
순위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술능력
의 경우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중요도에서 작
업치료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유도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 기술능력은 업무에 필요한 기술들
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
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제 
미취업자인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은 취업중인 
작업치료사들에 비해서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기회
가 적기 떄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
된다. 이에 따라서, 실제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산
업체에서 요구되는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업
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NCS 기반 직
업기초능력에 관 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작업치

료사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적 의의를 지니며, 작업치료
사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하고, 작업
치료학과 재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의 모집범위가 전
북지역과 충정지역에만 국한되어있어서 작업치료
사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분석결과로 일반
화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의 모집범위
를 확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북, 충청지역 작업치료사 138명과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95명을 대상으로 NCS 기
반 직업기초능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소
유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
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의사소
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
고 나타났다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치료과 재학생의 경우, 중요
도와 소유도에 대한 항목과 순위가 다르게 나타
났으며, 기술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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